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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개요  

이 책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신념, 학습 전략과 같은 학습 태도의 

특징과 학습 경험에 따른 변화를 밝히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교에서 1학기와 2학기의 초급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며 약 1년간 학습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학습자는 한국어를 쉽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경감되었으며, 사용하는 학습 

전략도 증가하였고 점점 한국어 학습에 친숙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1학기에 

비해 2학기가 학습에 대한 적극성이나 낙관적 태도가 약화되는 점도 시사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실제적 변화와 학습자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제적 변화와 인지되고 있는 변화에는 차이가 보였고, 학습자 

자신은 긍정적인 변화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 자신은 실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 밝혀진 의욕이나 낙관성의 감퇴를 

느끼지 않고, 이전보다도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으며, 전략도 다양화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책의 결론이 한국어 학습자를 이해하고, 보다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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